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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18 년 12 월 30 일 “복음의 여정(12) 참 자신의 발견”(눅 15:11-32) 

<도입> 

하나님은 사람을 잃으셨고, 사람은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자기 삶을 잃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또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면 대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어 직장/가정을 돌볼 수 없었지만 다시 회복되면 삶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잃은 것이 분명하면 좋지만, 사람은 성품과 안목과 방식에 있어서, 또는 감정 세계나 관계성 

안에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잃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유를 모른 채 삶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1] 두 아들의 다른 시작, 다른 과정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 집의 안정적인 삶이 지루해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모험심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13 절. ‘허랑방탕하여’ 

(=구원될 소망 없이) 무절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자는 바닥에서 제정신으로(스스로) 돌아옵니다. 빌어먹어야 했던 중에 새 삶을 그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 나를 품꾼의 하나로…” (17~19 절) 

품꾼으로 허락된다면 이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살고 싶어 집니다.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또한 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는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15:23-24) 

분개한 맏아들.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자기 자리와 관계를 지킵니다. 지키는 것이 반듯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일어난 충격은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때 분노가 솟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 내면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동생의 고생이 속상해서 나온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입니다. 

29 절(읽음). 이것이 그의 속내입니다.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처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에 대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지키려는 피상적 순종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의 존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을 순종하는 삶이 축복임을 몰랐습니다. 그의 숨은 바람도 동생처럼 대우 받고 친구들과 즐겁게 

잔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억압하며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맏아들처럼 분노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른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비교로부터 온 허탈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회복하면 건강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둘째 아들 맏아들 

살고 싶어 집을 떠남 명을 지킨다며 집에 머묾 

자신을 잃음 기쁨을 잃음 

종속적 의존 자기 잣대(에고의 팽창) 

아버지 집을 그리워함(제정신) 아버지에 대한 환멸(분노) 

옛 자기 포기 – 집으로 에고의 동기가 폭로됨 – 집 밖에 머묾 

아버지 잔치에 동참 아버지 기쁨에 동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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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잃었는가? 

이 비유의 포인트는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해 어떤 분이냐는 것에 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자신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기쁨은 삶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소망을 주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 다 그런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비유는 open end 로 마칩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 안셀름 그륀은,  

“….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죽었고 자신을 잃었다. 한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다른 아들은 소심한 바른 

생활로 자신을 잃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참 삶을 찾으라고 우리를 삶에 초대하시고, 다시 

찾은 삶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기쁨의 축제에 초대하신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잃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바람, 욕구, 고정화된 

방식, 감정, 습관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리에 입각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기껏, 난 이런 생각과 원칙과 방식을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뜻은 조건이나 성취를 불문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찾는 것이고, 이 

‘나’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반면 잘 못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마음의 병(미숙)을 가져옵니다.  

실수하고 잘 못 해도 자책/비하하지 마십시요. 단,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할 지를 주님께 정직하게 의탁하세요. 자책/비하는 수치와 열등감의 굴레 속으로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나의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나의 참 나 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일입니다. 

<맺음>  

아버지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며 맨발로 나와 맞으시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중심에서 양보하시지 

마십시요. 실수나 잘못, 아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진리로부터 새롭게 빚어지는 자신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두 아들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2.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요. 

3.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찾았다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